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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최상급 품질의 상품을 공정한 이윤에 판매한다”
<딘스안경원> 최고 50% 할인 판매

사이프레스 Bloomfield ave.와 

Centralia st.가 교차하는 지역의 

세차장이 있는 몰안에  있는 <딘

스안경>원이 3월말까지 명품안

경과 선글라스를 최대 40%까지 

할인 판매한다. 그외 연예인 안경

테는 세일가로 20불부터 만나볼 

수 있다.

<딘스안경원>에 들어서면 많은 

사람들이 놀란다. 겉에서 보기 보

다 안에 들어서면 상당히 큰 규모

이며, 트렌디한 분위기, 왠만한 한

인타운에 소재한 안경원들보다도 더 많

은 안경들. 어쩌면 <딘스안경원>에 처음 

들어가는 사람이라면“지금까지 왜 멀리 

안경점을 다녔지?”하고 생각할 지도 모

른다. 

<딘스안경원>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

랑받게 된 데는 최근의‘가치소비’트렌

드도 한몫을 했다. <딘스안경원>의 운영

정신인‘최고의 품질을 유지하되 적정마

진에 판매한다’가 가치소비 시대의 소비

자의 마음을 사는데 유리하게 작용하고 

있기 때문이다. 이른바‘어포더블 럭셔리

(합리적인 가격대에 프리미엄 제품을 제

공)’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. 정말 좋은 

럭셔리 제품이라도 가격대를 낮춰 구매

장벽을 허물고 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

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.  이에 소비자

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박리다매를 

이루고 <딘스안경원>은 이 운영방침을 

발전시켜 온 것이다.

<딘스안경원>에서 또 한 가

지 눈에 띄는 것은 최첨단 기

기와 시설이다. 안경을 맞출 

때 가장 중요한 시력 측정의 

경우 최첨단 측정시스템, 자

동추적검안기를 도입해 정확

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력을 

측정하고있다. 검안기에 반영

된 혁신적인 광학 설계는 지름 

2mm의 작은 동공까지 정확

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동 추

적 측정이 가능하며 일반 안경은 물론 누

진다초점 안경까지 개인의 시력에 가장 

잘 맞는 안경을 제공하고 있다. 

 

3월말까지는 360불짜리 프리미엄 다초

점렌즈를 50%세일하여 반값인 180불에 

판매한다. 특히 프리미엄 다초점 렌즈 구

매시 빛반사차단 코팅을 무료로 받을 수 

있기 때문에 다초점안경을 구매하기 매

우 좋은 기회이다. 

매장 정면과 맞은편에 주차장이 마련되

어 있어 주차가 편리하며, 일요일도 오픈

한다. 

▶ 문의: (562) 282-5716

▶ 주소: 21053 Bloomfield Ave.

               Lakewood, CA 90715 

 

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서류 간소화 시행 

한국 정부가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

이탈 신고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간

소화하고, 이탈 신고 시 한국국적 이탈

의 영향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개선

책을 시행한다.

4일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(김완

중 총영사)에 따르면 종전에는 국적이

탈 신고 시 국적이탈신고서(법정양식), 

국적이탈신고사유서, 외국거주사실증

명서,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

증명서 각 1부, 본인의 미국 출생증명

서 사본, 본인의 미국 여권 사본, 부·모

의 기본증명서 1부, 부모의 유효한 여

권 사본, 부모의 영주 목적 입증서류등 

총 9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. 

특히, 국적이탈신고사유서는 본인이 

직접 3장이나 되는 설문에 답변을 기

재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으며, 신

고인이 여자인 경우에는 출생 시 부모

의 영주 목적을 확인하지 않아도 됨에

도 불구하고 부모의 영주 목적 입증서

류 제출을 요구하였다.

이에 LA총영사관에서는 법무부에 

국적이탈 시 제출서류 간소화를 건의

하였으며, 법무부에서는 국적이탈신

고사유서는 폐지하는 대신 국적이탈 

시 국적이탈 영향에 대한 안내서를 배

포하고, 여자가 국적이탈 신고 시에는 

부모의 영주 목적 입증 서류는 제출을 

생략하기로 했다. 

선천적 복수국적을 지닌 남자는 18

세 되는 해의 3월31일 사이 언제든지 

한국의 병역과 무관하게 국적이탈 신

고가 가능하며, 그 이후에는 한국의 병

역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이탈이 가능

하다. 또 40세까지 재외동포비자(F-4) 

발급도 제한된다. 

2001년에 미국에서 출생하여 선천적 

복수국적자가 된 남자는 오는 3월 31일

까지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며, 4월 1

일 이후에는 국적이탈 신고 접수가 불

가능하다. 

선천적 복수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

으면 한국 단기 방문(1년에 183일 미

만)만 가능하다.

미국에서 출생하여 선천적 복수국적

자가 된 여자는 만 22세 이전에 한국 

국적과 미국시민권을 모두 유지하겠다

는 신고를 하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

을 하면 평생 한국과 미국의 복수국적

을 유지할 수 있다. 

또 22세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언제든

지 한국 국적이탈이 가능하다. 

LA총영사관 홈페이지(overseas.

mofa.go.kr/us-losangeles-ko/

index.do) - 영사 - 국적을 방문

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

있다.

▶ 문의: (213) 385-9300


